
3월� 13일(목),� 2014학년도� 서울시� 주요�

13개�대학의�자연계�논술�시험�문제�분석�

결과를�서강대�정문�앞에서�발표합니다!

▲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은 2014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시험 

문제 분석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며, 구체적인 결과를 3월 13일(목, 오전 10시 30분)서강대 정문 

앞에서 발표할 예정임.

▲ 13개 대학의 자연계(수학, 과학) 논술 문제를 ‘대학 교육 과정 출제 여부’,‘본고사형 문제 출제 

여부’등으로 분석. 

▲ 서울 주요 13개 대학은 건국대, 경희대, 고려대, 동국대, 서강대, 서울시립대, 성균관대, 숙명여대, 

연세대, 이화여대, 중앙대, 홍익대, 한양대로 선정함.

▲ 고교 현직 교사, 대학 강사, 관련 분야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 39인을 통한 공신력 있는 평가 진행. 

▲ 추후 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’에 의거해 개선 촉구를 요청할 예정.

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실은 3월 13일(목, 오전10시30분) 서강대 정문 앞에서 2014학년

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시험문제 분석결과를 발표합니다.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과학

(물리/화학/생물/지구과학) 영역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. 이번 분석 작업에는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

르치고 있는 39명의 현직 교사, 대학 강사, 관련분야에서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40일 

이상 진행되었습니다. 한 대학교의 문제를 평균 5명에서 최대 7명의 인원이 2차까지 분석함으로 오류

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. 

논술 중심 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대표적인 수시모집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

차지하고 있고 경쟁률도 높아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입니다. 그런데 작년에 우리 

단체가 2013학년도 자연계 논술을 분석한 결과 대학은 총 문항의 37.4%를 대학과정에서 출제하였고, 

모든 문제가 본고사 형식으로 출제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. 따라서 이번 2014학년도 기출문제 분석은 

2013학년도 비판 받았던 대학들의 논술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

것입니다. 상세한 분석 결과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.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국회의원

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. 



※ 결과 보도자료는 3월13일(목) 오전 8시 30분에 메일로 발송해 드리며, 당일 기자회견장에서도 배부합니다.

2014. 3. 7. 사교육걱정없는세상, 박홍근 국회의원실

■행 사 명 : 2014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기출문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

■일    시 : 2013. 3. 13.(목) 오전 10시30분~11시

■장    소 : 서강대학교 정문 앞

■주    관 : 사교육걱정없는세상 / 박홍근 국회의원실 

■주요내용

◦ 13개 서울 주요 대학(건국대, 경희대, 고려대, 동국대, 서강대, 서울시립대, 숙명여대, 

   연세대, 이화여대, 중앙대, 한양대, 홍익대)의 자연계 논술 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.

◦ 선행학습 유발 요소인 대학과정 출제와 논술 고사 취지에 벗어나는 본고사형 문제 

   출제 여부가 분석 기준임

◦ 참여자 : 고교 현직교사, 대학 강사,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 39인

◦ 실태 발표 후 위반 대학들에 대한 엄격한 시정 조치 요구할 것임.

※ 연락 :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(010-5533-2965)

          조정욱 박홍근 국회의원 비서관(010-8944-1017)


